
    

 

      

1.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가시는 길은 우리의 예

상과는 상당히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생
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
시는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 최선의 길, 
최상의 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인생앞에 
펼쳐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 최상의 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선의 길, 최상의 길
로 인도해가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
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 최선의 길, 최상의 
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
입니다. 해변길을 이용하게 되면 애굽의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 4일에서 7일정도
면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이지만, 그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
고, 멀리 돌아가는 듯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던 그 지름길에 
내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장애물이 놓
여 있기에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신
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을 인도해 가시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길이 없다는 것입
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미 있
는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미 나 있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
니다. 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길
이 보이지 않을 때 적게 당황합니다. 하나
님이 길을 만들어 가실려는 모양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을 기대하게 됩니다. 

2. 광야길을 갈 수 있는 비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다음날 

도착한 장소가 숙곳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숙곳은 광야길의 초입이었기에, 광야길로 
가게 된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한달 이상
은 걸릴 것인데, 한달 동안 먹을 양식도 
없고,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할 방법도 
없고, 더군다나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중에
는 소리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세에
게 대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
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열을 짓다’
라는 단어가 ‘하무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견고한 군인, 숙련된 군인’
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
할까 궁금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었
습니다.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
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셉이 죽으면서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유언
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첫 번
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 자손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반드시 우리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유언입니다. 지혜로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
굽한 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중에 포기하
고 싶을 때가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을 말
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중에 있을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유골을 사용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보고 있기에, 비록 광야가 펼쳐질
지라도 담대하게 광야로 들어섰듯이 우리 
인생 곁에도 이 요셉의 유골을 두는 것입
니다. 요셉의 유골을 내 인생곁에 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내 삶 가까이에 둔다는 뜻입니다. 

▪ : 해변길 VS 광야길  ▪성경: 출 13:17~22

1. 예배 안내 - 새벽기도회(월-금): 새벽 6:00    수요오전예배: 수요일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수요일 저녁 7:3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2. 코로나 관련 예배 안내 – 백신 접종할 경우 70%, 미접종시 30% 참석 가능합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는대로 시작하겠습니다.
3. 2022년 표어 - “날마다 하나님께로”
4. 비전헌금 – 오늘은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비전헌금은 선교사들께 보내드립니다.
5. 기부금 영수증 신청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6. 순 변경 – 새해부터 순 조정을 합니다. 조만간 순 조정에 대해 공지하겠습니다.
7. 교회학교 교사 모집 –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김대종 목사 
8. 청소 – 청소 봉사표에 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9. 유아세례 – 오서호  * 돌 기념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10. 매일성경 판매 – 1/2월 매일성경을 판매합니다.  가격: 4천원
 

** 중보기도(환우) **
1. 이종옥 장로 – 온전히 회복되어 의식이 돌아오고 언어기능이 돌아오게 하소서.
2. 유영신 집사 – 수술 일정이 신속히 결정되고 깨끗이 치료되게 하소서.

조용일 선교사(케냐)– 케냐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현지인
들과 조용일 선교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시도록, 구제사역으로 돕고 
있는 마을들을 꾸준히 돕고 그들의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김영진 집사(1부, 2부)

저녁 7:30

당분간 쉽니다.

* 1월  9일 대표기도 : 신현경 집사(1부/2부)
* 1월 16일 대표기도 : 양정훈 집사(1부) / 민성식 집사(2부)
* 1월 안내위원 : 그린케어팀 
* 헌금위원 : 민옥화 / 김연경

새벽기도회
새벽 6:00

월~금(매일성경)
요한복음 강해

설교 : 나계수 목사

오전 10:30

당분간 쉽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8:00

당분간 쉽니다.

   

2022년 1월 2일 / 제 13권 1호

온 세상에 전파하라

   2022년 표어 : 날마다 하나님께로   http://www.jesusgreen.or.kr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26-9  031) 274-2075

선포

우리 왕이여 / 임재

좋으신 하나님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설     교 나계수 목사……………………… ……………………1부/2부 요 9:35~41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은주
김효성, 박소영, 서진숙 Pianist

 협력선교사  송중훈(광동성)
 장일규(필리핀)
 김요한(홍콩)
 조용일(케냐)
 오태기(싱가폴)

 

광     고 …………………………………………………………………………………………………… 인도자 

좋으신 하나님

“막다른 길에 설 때”
설     교 ……………………… …………………… 나계수 목사1부/2부 출14:1~14

●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
● 제자양육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선교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교회개척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섬김공동체

주일예배 1부( 9시) 
2부(11시)

……………………………………………………………………

나계수, 김대종
류미순
김효성, 박소영

송중훈(광동성)
장일규(필리핀)
김요한(홍콩)
조용일(케냐)
오태기(싱가폴)
이은주(캄보디아)

나계수, 김대종
김효성, 박소영

송중훈(광동성)
장일규(필리핀)
김요한(홍콩)
조용일(케냐)
오태기(싱가폴)
이은주(캄보디아)

목  사

Pianist

협력선교사


